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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2009년 4월19일(나해)

- 제1679호 -

입당송 1베드 2,2 참조

제1독서 사도 4,32-35

화답송 시편 118(117),2-4.16-18.22-24(◉1)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또는 ◉알렐루야.)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
다.”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
업을 이루셨다!”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주님은 나를 벌하고 벌
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는 않으셨네.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제2독서 1요한 5,1-6

복음환호송 요한 20,29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복음 요한 20,19-31

영성체송 요한 20,27 참조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이 작품은 독일 쾰른에서 발행된 복음서에 게재된 채색 삽화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집에 모여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부활 신앙을 갖게 해주셨다. 뒤늦게 집에 도착한 토마스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며 부활하신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동

일한 분이신지를 확인하고 있다.

성화
해설

<예수님의상처를 확인하는토마스〉, 

1250년, 채색 삽화, 쾨니리흐도서관, 

브뤼셀, 벨기에



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두려움과 공포

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평화를

기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들

상호 간의 왜곡된 관계를 복원시켜주셨습니다. 평화의 길

을열어주신것이지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평화 속에

서 성령으로부터 힘을 받아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

게될것입니다. 그들이행하게될선교는예수님이그리스

도요,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고 그렇게 함으로서 생명

을얻도록하게하는데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서야 비로소 믿게 되었

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사도에 관한 이야기는 제자들의 믿

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조차도 얼마나 위태롭

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에서는 부활하신 분의 발현을

통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로운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비로소 개막되었음을 장엄

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새로

운생명’에관해깊이숙고하게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란 무릇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크신사랑으로‘새로운생명’을살아가도록선택된자들입

니다. 그러기에 생명의 길을 여신 주님께서는 믿는 모든 이

에게 삶의 변화를 매 순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

는 신앙인으로서 진정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고자 한다면

날마다의 삶을 새롭게 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회개하며 살아야 할 당위

성은 사순절에만 유효했던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기위해낡은것을과감하게떨쳐버림으로써자신의

일그러진삶을새롭게정립하려는의미에서의회개는부활

축일 이후에도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믿는 이들은 그리스

도를 닮으려는 강한 몸짓을 통해 부활의 기쁨 곧 새로운 생

명을살아가려는열정으로가득차있어야만합니다.

토마스 사도가 고백한‘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는

신앙 고백은 신앙인의 삶 안에서 매 순간 지속적으로 고백

되어야만 합니다. 신앙인의 삶 안에서 절대적인 주관자가

그리스도가 되고, 추구해야 할 절대적인 가치가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삶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갈 때 우리는 새

로운 생명 곧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요한17,3)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

을것입니다. 새로운생명을살아가기위한첫발걸음은우

선적으로 하느님과 화해하고 우리 인간들끼리 화해하려

는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구체적인 삶이 뒤따르지 않고서는 부활의 새 생명에 관해

말할수없고말해서도안될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

은 아닙니까? 토마스 사도처럼 아직도 구체적인 확인 과정

을 거쳐야만 믿을 수 있다는 식의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

는 것은 아닙니까? 삶의 낡은 모습을 변화시키는 일이야말

로부활의삶을사는길이아닐까요?

생명의 말씀

죽

2 서울주보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요한20,29).

새새 생생명명은은 필필연연코코 새새 삶삶을을!!

안병철베드로 신부│서울대교구 사무처장



리 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도와주기’라고

합니다. 아무 대가 없이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자기 자신과 이웃, 나아가 세

상을아름답게만들어줍니다. 그래서교회안에는각종봉

사단체가 많이 활동하고 있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사랑을실천하기위해땀을흘립니다. 저자신도기회가될

때마다 가난하고 외로운 분들에게 제 노래로 기쁨과 위안

을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봉사’라는 말은 조금 어

색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돕는 행동은 사실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시간이나 돈, 힘

을 나누어 이웃과 함께할 때 느끼는 기쁨, 누군가를 도와주

면서 느끼는 보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

기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세요.”故 김수환 추기경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굳이 그 말씀이 아니라 하더라도‘사

랑’이 저희 신앙의 기본임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

나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나 자신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웃과 나누라

는 것인지, 무조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타적

인 삶을 살라는 것인지 그러면 내 식구, 친지들은 돌보지

말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

습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개념이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인 만큼 아무런 금전

적 대가가 없는 사랑의 실천이란 조금은 멍청해 보이는 일

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했을 때에 주어지는 대

가가 꼭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도

와주기’야 말로 가장 이득이 많은, 훌륭한 장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누군가를 돕는 일은 무척 어렵고 거룩한

일이라서특별한사람만이할수있는그런일이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작은 부분을 하나씩 채워

나갈 수 있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어렵다면먼저자기자신을사랑하면됩니다. 나자신도사

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이를 사랑하겠습니까? 나의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만드는 행동으로 사랑스러운‘나’

를기쁘게해주면되는거지요.

많은 재물로도, 사회적인 성공이나 인기로도 만족을 느

끼지못하는게사람마음입니다. 뭔가부족하고더가져야

할 것 같지만 가질수록 불만은 커져 갑니다. 그럴 때 의외

로나를만족시켜주는것은바로나눔과사랑입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를‘도와’주시면 이 이야기가 거짓이 아님을

아실수있을겁니다.

우

서울주보 3

말씀의 이삭

“태아의 생명과 그 온전성을 존중하며 태아에게 과도한 위험성이

없고… 건강 증진과 생존과 치료를 위해 하는 의학적 시술은 합당

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생명의 선물 제1부 3항>.

“염색체나 유전적 소질에 영향을 주는 어떤 조작들 중에는 그것

이 치료 목적이 아니고 특정 성감별이나 우수한 인간을 선택적으

로 만들어내려는 목적으로 시도되기도 한다. 이런 조작들이 인간

의 존엄성과 온전성 그리고 주체성에 위배되는 일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생명의 선물 제1부 6항>.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배우기 16

인간 배아에 대해 치료를 위한 개입은 가능하나

온전성과 생명을 해치는 조작이나 시술은 비윤리적이다

도도와와주주기기

강인봉베네딕토│가수

미국의 한 산부인과는 인공수정과 배아 선별을 통해 아이

의 성별은 물론 외모도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광고한다고

합니다. 수정란 가운데 특별 유전자가 있는 배아만을 골라

서 착상시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은 누구를 위한 일일까

요? 인간의 생명을 시작한 배아를 실험이나 상업적 목적으

로 조작하는 일은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간을 한낱 실

험 재료로 여기는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줄기세포를 얻기

위해 배아를 파괴하는 연구는 더욱더 부당한 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13, 34).

+ 온누리에주님부활의기쁜소식을…

주님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참 평화가 교형자매 여러분

과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4월 20일, 제29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합니다. 또한, 교회는 장애인의 날에

가장 가까운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장애

인 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에 생활하는 장애인들과 그들에

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전해주는 많은 봉사자들, 관련

기관과 단체에 주님 부활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

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수난과 부활의 신비로, 일그러진 우

리들을 당신 모상대로 창조된 참모습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성부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의 그

느르심에서 생활하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당신의 제자로서 살아가며 주님의 일을

함께하기를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공생활 기간 동안 말씀과 행적을 통하여 외

적으로 일그러짐이 드러난 사람들을 찾아가시어 그들 본

래의 참된 모습을 되찾아 주셨으며,  외적으로 일그러져 있

는 이들을 부정하다 하여 접근조차 하지 않은 또 다른 일그

러진 사람들의 내적 참모습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때가 되

자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려 온 세상을 끌어안으시고,

흘리신 피로 온 누리를 정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모든것을새롭게하시고완성시키셨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회칙「노동하는 인간

(Laborem Exercens)」(1981년)을 통하여‘장애인들은 또한

천부적이고 신성하며 침해할 수 없는 권리에 상응하는 온

전한 인간 주체이며, 그들의 육체와 기관에 미치는 어떠한

제약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 분명히 인간의 존

엄과위대함을드러낸다’(22항)라고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사람 안팎에서 일그러짐이 얼마만큼인가

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 존엄함에 있

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장애를가진이웃은바로나와

똑같이 온전한 인간이며, 인간의 존엄과 위대함이 드러나

는존재이며모든권리를가진주체입니다. 진정우리의가

치를 결정짓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이

기때문에가치있는존재입니다. 우리모두를창조하신분

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에 뭐라 반문할

수있겠습니까?

특히, 주님은 온 생애를 통해 질병과 장애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며 치유의 기적으로 특별한 사랑을 보

여 주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더 큰 위로와 구원에 대한 희

망이라는 것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장애인이라는 꼬리표

도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하느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존재로서, 고통과 희망을 함께 나누어야 할

우리의 이웃이며 동시에 우리 자신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

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과 장애인에 대한 사랑이 같은 사랑임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내가 너희를 사랑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 34)라고 말씀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서

로 더욱 깊이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서 인식되기를 기도드

립니다.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담당 교구장대리

김운회 루카 주교

2009년‘장애인의 날’기념 담화문

우우리리 모모두두는는 주주님님의의 사사랑랑을을 받받고고 있있기기에에

서서로로 사사랑랑해해야야 할할 나나의의 이이웃웃입입니니다다..

4 서울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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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4월26일(일)은‘이민의 날’입니다.

교구청 직원 연수 및 교구청 각 기관 휴무

4월23일(목)~24일(금)은 교구청 직원 연수 관계로 교

구청 각 기관 휴무합니다.

서울대교구 예비신학생 5월 모임

이번 주간 기억할 사제와 묘소

∙4월20일 안학만 루카 신부(55세) 1944년, 용산

∙4월21일 류영도 디오니시오 신부(84세) 2008년, 용인

∙4월23일 임종국 바오로 신부(81세) 1986년, 용인

∙4월23일 백남희 베드로 신부(53세) 1940년, 용산

∙4월24일 김택구 루도비코 신부(73세) 2008년, 용인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때, 곳: 5월1일(금) 오후 2시, 가톨릭회관 3

층 강당 / 문의: 727-2123, 4 성소국

민족화해위원회 후원회 미사
∙때: 4월24일(금) 오전 10시30분
∙곳: 명동성당 내 소성당 / 문의: 727-2414, 5

한국 순교자 시성 25주년 기념 연수
∙대상: 본당 사목위원 남성 구역장
∙때, 곳: 4월28일(화) 19시-21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강사: 민병덕 신부, 유은희 수녀
∙문의: 2269-0413 순교자 현양회(회비: 5천원)

환경사목위원회 제1회 가톨릭 에코 포럼
∙내용: 주제발표 - 생태위기 시대, 가톨릭교

회의 응답(유경촌 신부) / 생태위기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실천 / 논평 및 종합토론

∙때: 4월24일(금) 19시-21시30분 / 문의: 727-2283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대상: 환경∙우리농

관련 성직자, 수도자, 활동가 및 관심자 누구나

원목봉사자교육 제Ⅲ과정
∙내용: 환자돌봄을 위한 심화 교육(회비:9만원)

∙때, 곳: 5월8일-29일 매주(금) 10시-16시, 가
톨릭회관 3층 강당 / 4월29일(수)까지 접수

∙문의: 727-2073, 2050 일반병원사목부

경찰서 유치장 사목 봉사자 모집
∙대상: 유치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전

달에 관심 있는 자원봉사자(세례, 견진받은

60세 이하 교우) / 주최: 경찰사목위원회
∙문의: 723-9471(www.catholicpolice.or.kr)

단중독사목위원회 정규직원 모집
∙대상: 석사(사회복지학, 심리학) 및 알코올 치료

기관경력자/ 4월30일까지방문∙우편접수
∙서류: 이력서, 최종학력 졸업∙성적증명서, 자

격관련 졸업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주민등
록등본, 반명함 사진 2매 / 문의: 364-1811, 2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2차
면접(합격자에 한함) / www.sulsul.or.kr

∙주소: 중구중림동149-2 가톨릭출판사신관5층

사목국 가정사목부 8기 부부태교교실
∙대상: 임신 4개월 이상 부부 10쌍(선착순)

∙때: 5월9일-23일 매주(토) 14시-17시(3주간)

∙곳: 교구 사목센터 6층 소성당(회비: 10만원)

∙접수:5월4일까지/ 727-2072(www.ihome.or.kr)

제4회 생명의 신비상 공모
∙공모부문: 학술분야(생명과학/인문과학), 활

동분야 / 홈페이지(www.forlife.or.kr) 참조
∙문의: 727-2350 생명위원회(7월15일까지 접수)

교구청 알림

천주교 서울대교구 직원 채용 공고

서울대교구 길동성당 관리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24시간 교대근무(가스

안전관리∙방화관리∙시설물관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주임신부 추
천서, 자격증 사본 / 4월30일(목)까지 접수

∙문의: 488-3561(제출서류 반환 안 됨, 면접은 개별통보)

대상 서울대교구장 명의 상패 및 상금(1억원)

본상 서울대교구장 명의 상패 및 상금(3천만원)

장려상 서울대교구장 명의 상패 및 상금(1천만원)

학년 때 곳 문의

중1 5월10일(일) 9시30분 성신교정 대성당 010-2742-2123
중2 5월17일(일) 9시30분 성신교정 진리관 대강의실 010-9954-2123
중3 5월10일(일) 9시30분 성신교정 운동장 010-2577-2123
고1 5월3일(일) 9시30분 성신교정 진리관 4강의실 010-9961-2123
고2 5월17일(일) 9시30분 성신교정 진리관 1강의실 010-9972-2123
고3 5월9일(토) 9시 성신교정 진리관 대강의실 010-8803-5695
일반 5월9일(토) 9시 성신교정 진리관 대강의실 010-8803-5695

부활시기의‘감사’와‘사랑’운동

내 곁에 있는 이를“사랑합니다.”

<실천사항>

1) 곁에 있는 이들(가족, 직장 동료, 친구 등)에게

사랑의 문자 보내기

2) 내가 먼저 웃으며 인사하기

※ 가톨릭 인터넷 굿뉴스(www.catholic.or.kr)에‘감사와 사랑’

을 함께 나누는 나눔 방이 마련되었습니다. 메인화면에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배너를 클릭하신 후‘감사와

사랑 나누기’방으로 들어가셔서 사랑의 메시지, 한줄사

연, 사랑을 표현하며 느꼈던 감동 체험사연을 따뜻한 마음

으로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전화번호 안내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는 가톨릭 인터넷

굿뉴스 홈페이지(www.catholic.or.kr)에 서

울대교구 및 산하단체 전화번호를 안내하

고 있습니다.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 의

대구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마리아의 종 수녀회

성모 영보 수녀회

성심 수녀회

사랑의 씨튼 수녀회

매주(일) 14시

4. 26. 14시-16시

4. 26. 14시

4. 26. 13시30분

4. 24 . 19시30분

한남동 수녀원

돈암동 분원

과천 본원

성심수녀회청원소

씨튼 피정의 집

010-4529-3429

010-3065-8221

010-8920-9423

010-9562-3339

011-9193-3005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 의

아씨시의 프란치스꼬 전교 수녀회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성가소비녀회(의정부관구)

착한목자수녀회∙착한목자 관상 수녀회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

4. 26. 14시

4. 26. 14시

5. 8. 19시-10. 15시

4. 26. 14시-17시

4. 26. 13시30분

수원 본원

다락공부방(서울)

소비녀내림피정의집

수녀회본원(자양동)

성산동 수녀원

010-5313-0241

011-9731-0283

010-2480-5801

010-2871-8805

016-835-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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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여성을 위한 1일 피정(문의: 019-360-5649)
∙주제: 만남(대학교 재학 이상 30세 미만)
∙때: 4월26일(일) 10시-17시/주최: 하비에르사도회
구리 안창동성당 1일 피정(문의: 016-289-1994)
∙때, 곳: 4월28일(화) 9시30분-17시, 구리 안창동

성당(중식제공) / 강사: 김웅열신부(회비: 5천원)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5월 피정
∙성직자∙수도자 부모님 피정 / 990-1004, 2004
∙때, 곳: 5월7일(목)-9일(토), 우이동 명상의 집
작은 예수회 치유 기도회
∙미사: 박성구 신부(치유: 이명환, 송병준)
∙때, 곳: 매주(화) 13시-17시, 작은 예수회관(전철

5∙7호선군자역6번출구, 농협지하) / 016-309-0048
이냐시오 영성연구소(예수회) 무료 월피정
∙주제: 사랑에이르는기도(강사: 이훈신부) / 중식제공
∙때, 곳: 4월24일(금) 10시-16시, 이냐시오관 소강

당(서강대) / 717-3869(미사있음∙개인 물컵지참)
한마음 수련원 개인 하루 피정
∙내용: 묵상 길잡이(상담 및 고해성사∙미사)
∙주제: 주 하느님 크시도다 / 회비: 1만5천원
∙때, 곳: 5월4일(월) 10시-16시(중식포함) / 031)840-0018
하느님을 갈망하는 젊은이를 위한 피앗모임
∙때: 4월26일(일) / cafe.daum.net/fiatmeeting
∙곳: 정릉수녀원/ 010-5247-8913, 010-3825-4999
∙주최: 원죄없으신마리아수녀회, 글라렛선교수도회
수도자와 함께 하는 순례의 길
∙때: 5월1일(금)-11일(월) / 이태리, 성모님성지순례
∙문의: 010-7131-3097 권루치아 수녀(주최: 아

씨시의 프란치스코 전교수녀회 영성연구소)
젊은이 침묵피정
∙대상: 청년신앙인(선착순마감) / 회비: 1만5천원
∙때, 곳: 4월26일(일) 9시30분-17시, 마리아의

딸수도회(주최) / 문의: 2648-7134, 011-686-7134
젊은이와 함께 하는 작은 묵주기도 모임
∙때, 곳: 4월24일(금) 19시30분, 성 빈센트 청

소년 열림터 / 문의: 926-3440, 010-8833-8107
∙주최: 성빈센트드뿔자비의수녀회본원(수원)
은총의 구산성지 168주년 현양대회
∙때: 4월26일(일) 오전 11시 / 주례: 김영옥 대

리구장 신부(특별출연: 고영민과 선교세상)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전대사지정순례성지)
청담동성당 일일 치유 대피정
∙강사: 필립마리수녀(미국 세인트 루이스 그

리스도 성체와 성혈 관상 수녀회) / 미사있음
∙때, 곳; 4월27일(월) 10시-17시, 청담동성당(전

철7호선9번출구) / 011-412-5368, 019-224-1004
치유 일일 피정
∙내용: 찬양과영가(웃음치료) / 대상: 모든 교우
∙강사: 김메릴다수녀(성가소비녀회) / 018-330-3283
∙미사: 박성구신부/ 찬양: 예수사랑음악원(주최)
∙때, 곳: 4월29일(수) 13시-18시, 능동작은예수회

관(전철5∙7호선군자역6번출구, 농협지하)
제주 성 이시돌 피정센터(문의: 773-1455)

성령쇄신봉사회치유기도회내일생의치유대피정
∙고해성사, 치유, 상담, 강의, 미사(회비없음, 중식제공)
∙때, 곳: 4월1일-29일 매주(수) 10시30분-16시30분, 성

령쇄신봉사회관(전철2호선신림역5번출구, 5528∙
5535 버스환승, 조원동주민센터앞하차/ 867-7900

연화리피정의집가족피정(초등학교학생을둔가정)
∙때: 1차 5월2일(토)-3일(일) 1박2일, 2차 5월9일

(토)-10일(일) 1박2일/ 054)973-4835, 011-542-4835 
작은예수회 매주 월요 철야(가평현리)
∙때, 곳: 매주(월) 23시30분-익일 3시30분, 전철 7호

선 군자역 6번 출구 농협앞 22시20분 출발/ 455-8836
성소를 찾는 이들의 하루 피정
∙대상: 34세 미만 미혼 여성 / 016-9876-0418
∙때, 곳: 5월3일(일) 10시, 스승 예수 제자 수녀

회(주최) 미아리 본원 / cafe.daum.net/pddm
삼성산성지 성모송 2천번 기도회
∙지도: 송광섭 신부(면담과 미사) / 874-6346
∙때, 곳: 4월20일∙27일(월) 9시30분-17시, 삼

성산 피정의 집(주최) 대강당 / 011-277-0317
한국교회사연구동인회 제 1차 성지순례
∙때, 곳: 4월26일(일), 춘천교구 일대(양양성당, 강릉

동헌 치명터, 어단리 공소 등) / www.history.re.kr
∙출발: 8시명동, 8시15분양재동/ 756-1691(내선1번)
∙회비: 2만5천원(회원), 3만원(비회원)
마리아니스트영성을통한“하느님현존체험”1일침묵피정
∙대상: 성인(선착순 마감) / 주제: 하느님 현존

과 정신의 침묵(미사준비∙필기도구 준비)
∙때, 곳: 5월3일(일) 9시-17시, 마리아니스트 영성센

터(주최) / 2648-7134, 010-3311-7134(회비: 1만5천원)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피정
∙대상: 가정성화를위해기도하는모든분, 가정불화

로 고통받는 부부∙부모자식∙고부간, 내적∙외적∙영
적치유를원하시는분/ 회비: 1만원(어린이동반금지)

∙때, 곳: 5월16일(토) 11시-17일(일) 16시, 음성 꽃
동네 사랑의 연수원(주최) 중강당 / 011-490-5345

성모다산다회 차 예절교육
∙때, 곳: 4월30일(목), 4월29일(수), 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주최)-전철4호선숙대입구역10번출구숙
대정문방향/ 707-5518(낮에만), 707-5658(밤에만)

평화심리상담소 아동미술∙놀이치료
∙내용: 툭하면울거나삐지고, 위축되어말수가적고,

또래관계가힘든아동을도와주는미술∙놀이치료
∙접수: 수시접수(전화예약후상담) / 775-4831, 2
진애인 아동∙가족치료연구소 프로그램
∙문의: 587-9207(http://jinaein.com)

메종 프로그레스(발달상담/임상 및 건강심리센터)
∙곳: 전철 2호선 강남역 3번 출구 / 011-219-2059

예비신자우편및사이버통신교리(문의: 2274-1843, 4)
∙대상: 18세 이상, 본당의 예비신자 교리반에 함

께할수없는분(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주소: 중앙우체국 사서함 5234호(우: 100-652)

봄 영성학교(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때: 4월29일-5월27일 매주(수) 오후 2시-4시
∙곳: 가톨릭회관 3층∙7층 강당 / 회비: 3만원
∙강사: 김덕근∙홍성만 신부 / 문의: 773-3030

표현예술상담사 3급 자격과정
∙다양한 예술매체를 치유적인 도구로 사용하

는 예술테라피 교육과정으로, 여성리더 양성
과정 임 / 문의: 777-4763 탈리다쿰센터

∙때: 5월11일-6월29일 매주(월) 14시-18시(8주과정)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문의: 726-0700)

CLC 지역아동센터 정직원 모집
∙대상: 사회복지사∙교사∙보육교사 등 자격증 소유

자, 교우로평신도공동체에관심과전망이있는분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서류전형 후 면접 개별

통보) / 4월25일(토)까지 접수(96clc@hanmail.net)
∙근무: 월-토(토요일은 격주 오전근무) / 4대보험,

금천구소재 / 705-8163(www.kclc.or.kr) 한국CLC

평양교구 신우회 미사
∙대상: 신우회회원및관심있는교우/ 753-0815
∙때, 곳: 4월22일(수) 10시30분, 명동성당내소성당
신당복지관 자원봉사자∙후원자 월례미사
∙때, 곳: 4월20일(월) 오후 2시, 신당종합사회

복지관(주최) 2층 강당 / 문의: 2231-1876~9
절두산 순교성지 연령회 기도∙미사
∙지향: 선종한 사제들, 불쌍한 영혼들, 조상들,

선종한 부모와 형제 자매들 / 010-7534-1866
∙때: 4월24일(금) 12시(연도)∙13시(미사)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구일 기도와 미사
∙내용: 구일기도 및 강의, 미사전후에 고해성사
∙때, 곳: 4월20일(월) 오후 2시, 수유1동성당
∙구속주회 본원: 매주(토) 오전 11시
∙문의: 598-1312, 010-4189-5755 구속주회 신부
성모신심미사와 월요 다락방 기도
∙미사: 배형진 신부(메시지 모음, 기도공동체

성가, 묵주 준비) / 017-321-1247 다락방 봉사회
∙때, 곳: 4월27일(월) 9시30분-12시, 가톨릭회

관 3층 강당(꽃봉헌 및 스카풀라 봉헌식 있음) 
꼰벤뚜알프란치스코수도회후원회미사와영성강좌
∙주제: 성모님안에서의마음상처치유(구원모신부)
∙내용: 미사, 영성강좌 / 문의: 010-8820-5560
∙때: 매월셋째주(월) 10시30분-12시50분/ 793-2070
∙곳: 한남동 프란치스코 수도원(구 단국대 옆)
몸과 마음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치유미사
∙지향: 돌아가신 부모 형제 친척들, 불의의 사고

로 세상을 떠난 분들, 자녀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성수도유예절) / 집전: 남영희지도신부

∙때, 곳: 4월30일(목) 오후 2시-4시, 새남터성지
∙문의: 711-2507 성모성심 가나안 봉사회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문의: 582-6004, 6012)
∙기관 리모델링으로 인한 단기보호 입주자 추

가 모집(방문요양∙방문목욕 신규사업 실시)
해성보육원(국내입양 전문기관)
∙입양상담및미혼모상담(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운영)
∙문의: 032)874-3240, 875-3240(www.hschild.or.kr)

모집

모임

교육

안내

미사

※교회단체‘알림’게재 안내
∙전화: 727-2033 / 팩스: 753-6006
∙E-mail: jubo@seoul.catholic.or.kr

매일미사, 삼뫼소 은총의 동산 기도회
제주 피정 말씀, 성지순례, 자연과 함께

4월25일-27일, 5월2일-4일, 5월10일-12일, 5월20일-23일
삼위일체회 4월20일(월) 9시30분-12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강당

피정 강사: 이해동 신부 / 처음오는 분께 5단 묵주드림

4월29일 자신만이 간직한 하느님의 사랑(나의 하느님)
5월6일 한없는 사랑의 신비(성체성사)
5월13일 한없는 용서의 신비(십자가)
5월20일 끝없이 삶을 고양시키는 변화의 신비(미사)
5월27일 다시 찾은 마음의 평화(파견미사)

분노감정관리와의사소통훈련: 4월30일-6월18일 매주(목) 10시-12시50분(8주)
전문심리치료: 개인(불안, 우울, 대인관계 부적응), 부부∙가족 간의 갈등 등
청소년∙성인심리검사(정서, 인지, 지능, 적성유형과 진단 등) 음악치료

우편 본당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및 보통
통신교리 우표 20장 동봉 후 등기발송
사이버 홈페이지(http://www.cdcc.co.kr) 로그인 후

통신교리 수강 신청 및 신청요금 입금

전문적 수줍음이 지나쳐서 대인관계를 힘들어 하고
심리치료, 사회적 상황에서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거나
상담 및 자기 주장이나 분노표현을하지못하는학생이나

종합심리평가 성인, 불화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

참자기 찾기훈련 4월25일(토) 10시-21시, 4월26일(일) 10시-17시
자신감, 주체성찾기, 친밀한관계

자아성장집단 5월7일-6월25일매주(목) 19시30분-21시30분(8회)
자신을돌보고따뜻한인간관계를유지하고자하는분

T∙A 의사소통 5월19일-6월16일 매주(화) 10시-17시(5회)
훈련과정 자기발견과관계개선

감수성 훈련 5월28일-6월25일 매주(목) 10시-17시(5회)
지금여기에서의정서적민감성훈련

4월22일(수) 성인기∙노년기∙치유/ 문종원신부
4월29일(수) 감사와찬양의밤(교구치유기도회음악부)



압구정성당 30주년 기념 음악회 및 요벨성가대 정기연주회

∙문의: 515-1784 압구정성당

압구정성당 30주년 기념 음악회 및 요벨성

가대 정기연주회가 4월25일(토) 오후 7시30

분, 압구정성당에서 있다. 1부는 요벨성가대

의‘출애굽 칸타타’로 이루어지며, 2부는 뜨

리니따스 챔버 오케스트라와 소프라노 구은

경, 메조 소프라노 최정숙의 독창으로 이루

어 진다. 3부는 요벨성가대와 뜨리니따스 합

창단, 뜨리니따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합으로‘사도 바울’을

연주할 예정이다. 

소프라노 조윤조 귀국 독창회

∙입장권: 전석 2만 원 / 예약 및 문의: 2292-7184

전화예매한 뒤 공연 당일‘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지참시 5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가능).

‘참으로 아름다운 소리와 섬세한 표현력을

가진 소프라노’라고 극찬을 받은 조윤조(미

카엘라, 도곡동성당)의 귀국 독창회가 4월26일

(일) 오후 7시30분, 세종문화회관 쳄버홀에서

있다. 이번 독창회는 현대 및 독일 예술가곡

을 중심으로 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녀의

음악성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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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단비처럼 내려진

매일의 전례에 따른 묵상과 기도, 21세기 하느님 이야기

잠시 하느님을 떠올리는 것조차도 벅찬 바쁜 일상

속에서 는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의 말

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구성된 월간 묵상집입니

다. 1981년 미국에서 처음 발행되어 전 세계 가톨

릭 신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월간지 <The Word

Among Us>를 국내 실정에 맞게 번역하여 출간하

고 있는 에는 매달의 주제에 맞는 성경

구절이나 인물을 골라 심도 있는 해설을 덧붙이는

‘영성 에세이’, 가톨릭 성인이나 독자들의 하느님

체험을 소개하는‘내안의말씀’, 매일의 전례에 따

라 깊이 있는 묵상 글을 싣고 있는‘30일묵상’, 사

제들의 자아 성찰과 단상이 솔직 담백하게 담겨 있

는‘아침뜨락’등 묵상과 기도에 대한 색다른 시선

을 제공하는 칼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

님이 그들과 함께 걸으셨지만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루

카 24,13-16). 이 두 제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

닐까? 이러한 우리에게 신앙의 눈을 뜨게 해 주는 책, <엠

마오로 가는 길에서>는 153편에 달하는 감동과 교훈이

담긴 예화와 그에 따른 명료한 해설을 통해 올바른 신앙

인의 자세를 일깨워 줄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

에 스며들도록 해 준다.

하느님과의 만남인 기도,

벗을 사귀듯 기도에 맛들이도록 이끌어 주는 책

인격적 관계로서의 기도

하느님과 그대
윌리엄 A. 배리 지음｜이건 옮김｜8,000원

기도 안에서 분심은 무조건 나쁜 것

인가? 기도가 어느 날 짠 하고 잘 되

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등의 질문

들에 속 시원한 답을 해 줄 수 있는 책이다. 저자는 이 책

에서 우리가 하느님과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발전

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 주며, 하느님과의 친교를 깊고 강

하게 하는 다양한 기도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송현 글｜하삼두 그림｜9,800원

우리 모두는 엠마오로 가는 여정에 있다!

부활추천도서

신간도서

당신의 아침을 여는

The word among us 지음｜가톨릭출판사 옮김

128×188｜96면(한글판)∙80면(영문판)｜각 권 900원


